
BP, 러시아 OAO 지분 인수 박차!
WSJ, 45억달러 인수 협상 … 러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승인 의미

British Petroleum(BP)의 러시아 석유회사 지분인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.

Wall Street Journal(WSJ) 인터넷판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시베리아 소재 석유기업인 OAO시단

코의 지분 3분의 1 이상을 인수하기 위한 BP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협상 세부사항은 주중에

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.

WSJ는 OAO시단코의 지분 25%를 보유하고 있는 BP가 거의 1년 동안 잔여 지분을 쥐고 있는 러시아 기업

인들 및 2개 석유기업과 지분확대 협상을 벌여왔다고 지적하고, BP는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이르는 지분 인

수를 원하고 있으며 지분 3분의 1을 인수하는데 45억달러가 들 것으로 분석했다.

OAO시단코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최소 110만배럴, 확보하고 있는 원유 규모는 106억 배럴로 각각 추

산되고 있다. BP의 하루 생산량은 190만배럴이며 원유 보유고는 82억배럴이다.

한편, 협상이 타결되면 러시아 사상 최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사례가 되며, 러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

투자승인을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이다.

또 BP는 러시아의 방대한 천연자원에 대해 눈독을 들였지만, OAO시단코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게 됨으로써

투자위험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경쟁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.

이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BP의 이번 협상 타결을 지켜본 경쟁기업들도 뒤늦게나마

러시아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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